외고 및 국제중 준비하기
★ 외고준비하기

입시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외고 지원자들의 내신과 영어점수는 객관화된 수치로 자격을 갖출 수 있어 지원자들의 수준이 대부분 비슷하다. 따라서 당락의 결정은 구술면접(학업적성검사)에서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어, 영어처럼 구분 해 출제하기 보다 한데 섞어 통합 사고력을 측정한다. 

외대외고의 예시문항만 봐도 생물 과목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지문으로 사용했다. 마술을 이용한 독심술 문제와 악보를 활용한 진동수 문제처럼 생소한 상황을 제시해 사고의 유연성과 참신함을 평가한다. 

지문 속에서 과학이나 자연현상·사회현상을 추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긴 지문을 골라 제한된 시간에 논지를 파악해 보는 연습도 병행하면 좋다. 창의력은 지문이 길어 문제를 파악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위 두 가지 연습은 창의력과 언어 실력을 동시에 올려준다. 

창의력을 위해 교과서나 심화 문제에만 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생활과 관련하여 집중 훈련이 필요한데 사고력 위주의 IQ 테스트부터 시작해 보자. 
무엇보다 자기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고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에도 매주 응시하자. 매주 모의고사 성적을 그래프로 그리면서 눈에 보이는 분석을 해라. 매일, 매주 오답노트를 만들어 수시로 실력 검사를 해야 한다.
창의사고력은 한 문제라도 자기 힘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르는 문제를 1 ~ 2시간에 걸쳐 해결했다면 그 문제에 응용된 단원은 전부 내 것이 된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을 접할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해도 모르면 오히려 자신감을 잃기 쉽다. 시간을 투자할 문제는 따로 있다. 정확히 몰라도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다’ 라는 감이 있을 때 파고들면 100% 내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보고 머릿속에 물음표만 그려진다면 해답을 참고해라.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쓰면서 과정 하나하나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그런 후에 바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외워서 해결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므로 그 날의 공부를 마무리 할 때 다시 시도하는 방법이 좋다.  

원하는 학교의 기출문제를 정해진 시간에 풀어보는 연습 시간 안배를 위한 필수 연습이다. 
★ 국제중 준비하기

올 3월에 개교한 청심국제중학교는 첫 모집에 2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50명씩 선발하던 특별 및 일반전형의 모집인원이 각각 40명 · 60명으로 조정됐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특별 · 일반전형 동시 지원이 불가능하며 전형 방법도 큰 폭으로 변화해 다단계로 선발한다. 
1단계에서 서류전형으로 모집정원의 4배수를 선발하여 2박 3일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서류전형의 자기소개서에 가산점은 없지만 수상실적 등이 심사에 적극 반영된다. 
영어로 수업 및 생활해야 하는 만큼 작년에 이어 영어 면접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창의적 문제해결 위주의 과제가 주어질 계획이다. 2006학년도 기출문제로 유형을 정리한 후 국제중 대비 모의고사로 실력을 점검하면서 단원별로 오답노트를 정리하자. 책이나 영화를 본 후 자유롭게 생각을 발표하거나 글로 정리해 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